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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들에게서 발생되는 음운음절과 음성음절의 괴리로 인한 부자연

스런 발음의 원인을 규명해보기 위해,한국인들과 영어 원어민들을 대상으로,한 음절간 자음 

(intervocalicconsonant)이 내포된 일련의 이음절 영어 단어들을 음절화하는 실험하고,두 

집단 화자들의 음절화 과정에서 강세위치,음절간 자음의 유형,모음길이 등과 같은 음운론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음절화 유형과 음성실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한 예로 motor의 음절

간 자음 /t/는 mot-or[t˺], mo-tor[th],mo-t-or[ɾ]처럼,화자에 따라 세 형태의 음절화가 

가능하며 그 결과로 세 개의 다른 음성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Kemp(1957)도 강세음절의 장단모음에서 음절형태의 음절화와 발음을 위한 음성형태의 음

절화간의 괴리를 언급한 바가 있다.예를 들면 duty,pity는 음운측면에서는 du-ty,pit-y로 

음절화되지만,후자의 경우는 발음을 위해 pi-ty처럼 음절화됨으로 음운표시와 음성표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Kemp,1957,p.203).또한 청자들은 말소리를 인식할 때 모국어 

기반 언어고유의 특정리듬에 근거하여 분절하는 경향이 있다(Cutler& Mehler,1993;

Cutleretal.1986;Cutler&Norris,1988).따라서 모국어가 불어나 스페인어 청자들은 

음절기반 리듬을,영어 청자들은 강세기반 리듬을,일본어 청자들은 모라기반 리듬을 사용하

여 분절한다.즉,말소리를 분절화하는 데 보편적 제약이 있지만,언어고유의 특정리듬이 청

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절화(또는 분절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집중되어 다양하게 이

루어졌다.음절화의 모티브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음절화와 관련된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실험연구들이 수행되었다.그 중 한 가지는 화

자들이 음절경계를 정할 때 최대두음원리(MaximalOnsetPrinciple:MOP)에 따라 음절

화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Hoard,1971;Hooper,1972;Kahn,1976;Pulgram,1970,

Derwing,1992,Contentetal.,2001).다른 실험연구에서는 청자들이 강음절(strong

syllable)에 따라 분절한다는 강음절분절가설(Strong Syllable Segmentation

Hypothesis)을 증명해 보였다(Cutler&Norris,1988).또 다른 실험연구에서는,예를 들

면 dancer등과 같은 단어의 구어 음절화에서 음운론적 영향 (dan-cer)과 형태론적 영향 

(dance-er)중 음운론적 음절화가 선행된다는 점을 밝혔다(Smith&Pitt,1999).그리고 음

소배열과 단어인지에 대한 실험연구는 음소배열제약이 분절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주는

데,McQeen(1998)은 네덜란드 청자들을 대상으로 [pɪl.vrem],[pɪlm.rem]과 같은 이음절 

형태의 무의미한 단어 속에 삽입된 단어 pil(알약)을 인지하는 실험을 하였고,청자들은 음

소배열경계와 일치하게 정렬된 [pɪl.vrem]을 부정렬된(misaligned)[pɪlm.rem]보다,그리

고 삽입단어(rok(스커트),pil)가 무의미한 단어들의 끝부분([fɪm.rɒk]/[fɪ.drɒk])보다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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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pɪl.vrem]/[pɪlm.rem])에 있었을 때 더 빠르면서도 정확히 인지하였음을 알려준다.

음운론 측면의 음절화에 대한 접근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Selkirk(1982)는 음절화에서 

MOP를 지지하지만,강세의 영향에 따라 기저층(underlying level)에서 재음절화

(resyllabification)가 적용되어 음성층(phoneticlevel)에서 음절구조가 재조정되어 음성형

태로 실현된다고 보았다.하지만 MOP는 불필요하며 공명도(sonority)가 오히려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Treiman,1988).또한 Treiman&Danis(1988)는 단어의 

음절을 교환하는(reverse)구두실험과 음절화 유형들 중 택일하는 필기실험에서,음절간 자

음의 음성형태,선행모음의 긴장 유무가 음절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Ishikawa,

2002).그리고 이음절 단어들에 대해서는 첫 음절이 장모음(긴장모음)이면 demon→

de-mon처럼 개음절로,단모음(이완모음)이면 lemon→lem-on처럼 폐음절로 음절화된다고 

보는 견해(Pulgram,1970)와,이와 달리 이러한 모음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음절화된다

(Hoard,1971)고 보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견해를 수용한다.

음성 측면에서 음절화의 단서를 규명해 보기 위한 실험연구도 수행되었는데,모음지속기

간(vowelduration)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폐음절 단음화가 음절경계를 구분하는 단서

가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Maddieson,1984).

단어의 분절화를 음성적 구분(phonetic division)과 형태소적 구분(morphemic

division)에 근거하여 접근한 경우도 있었는데,음성적 구분은 네 개의 음성원칙에 따라 음

절화된다고 보았다(Powell,1984).Powell이 제시한 일련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강세단모음 후에 오는 자음은 그 음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음절이 되게 한다.둘째,이중

자모(diagraph)는 분절되지 않는다.셋째,모음사이의 중복자음(doubleconsonants)은 각

기 다른 음절로 분절된다.넷째,모음사이의 상호 다른 두 자음은 각기 다른 음절로 분절된다.

하지만 이들 원칙들과 본 연구의 관련성은 실험분석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겠다.

한편,한국인들의 영어발음 오류를 규명하기 위한 접근도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었다.영

어와 한국어의 음소 차이나 영어의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는 한국인 화자들이 모국어에 없는 

음소를 그와 유사한 모국어의 다른 음소로 대체,합성,생략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했음이 밝혀

졌다(오관영,2010;Jenkins,2000).또한 한 음소가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음으로 실현

될 수 있는데,이음에 대한 지식부재도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의 한 부분

임을 알려준다(오관영,2004,2007).그러나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구별된 음운체계에

서 어떤 요소들이 음절화에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그 결과로 부자연스런 발음을 유발하게 

하는지를 규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실험연구는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들에게 두 언어에서 강세위치,음절간 자음의 

유형,모음길이 등과 같은 음운론적 요소들이 음절화에 미치는 유형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특히 한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운율적인 발음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실험에 앞서,

한국인들의 음절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첫째,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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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소리를 인식할 때 모국어 기반 언어고유의 특정리듬에 근거하여 분절한다면,한국인들

은 모국어의 CVC유형의 음절구조의 영향으로 /CVC-VC/같이 음절화할 확률이 높을 것

이다.둘째,모국어의 선호되는 음절구조와 달리,한국인 화자들이 음절화의 보편적 경향인 

MOP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셋째,모국어의 선호되는 음절구조로 인하여 모

음길이나 강세위치는 한국인들의 음절화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넷째,음절화는 

발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에 근거해볼 때,한국인들의 경우 영어단어

들에 대한 철자인식 능력과 소리지각 능력(soundperceptionability)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다섯째,한국인들의 경우 음절구조에서 음절경계나 양음절(ambisyllabic)에 대

한 지식의 부재함이 음절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사실,한국인 화자들과 같은 L2학습자들의 발음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강세위

치,모음길이,음소배열,공명도 배열,고유 언어적 특성,VOT측정,모음음질 비교를 위한 

포먼트 값 비교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그러나 본고는 한국인들

의 부자연스러운 영어발음의 원인을 음지각과 음성실현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단정 

하고자 한다.따라서 음운표시와 음성표시는 괴리가 있고 이를 음절화를 통해 발음과 연관 

지어 규명하는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과,또 그와 같은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 중,강세위치,음절간 자음의 유형,모음길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차이의 단서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연구에는 영어학를 전공하고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한국인 대학생 34명과,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학생 20명이 참여하였다.그리고  현재 대학교에

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미국 중동부 출신 원어민 1명으로 하여금 실험단어들을 음절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일반 대화수준의 속도로 발음하도록 하였고,이때 SonyECM-S9590마이크

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녹음한 후 mp3파일로 저장하였다.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조용한 

부스에서 개별적으로 두 가지 실험에 참여하였다.먼저 피실험자들이 실험단어들을 분절할 

때 모국어의 음절구조나 음운론적 측면의 내재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시각적 

판단에 따른 피실험자 자신의 내재된 발성능력이 철자인식에 반영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기실험(writtentask)을 실시하였다.다음,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이미 서로 다른 고

유의 언어 리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식별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듣

기실험(listeningtask)을 실시하였다.

원활한 실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실험 전 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 한 단어를 예로 제

시하여,이음절 단어에서 한 음절간 자음이 어느 음절에 속하는지 그 해당 자음 전후에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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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삽입하도록 하였고,만일 해당 자음이 양음절로 지각이 된다면 그 자음 아래에 곡선형

( )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color의 경우를 보면,음절간 자음이 첫음절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면 col/or와 같이 표시하고,두 번째 음절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면 co/lor

로,그리고 /l/이 양음절로 지각되면 col̬or와 같이 표시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에 사용된 실

험단어들은 대상 음절간 자음의 유형에 따라 유음,비음,저해음이 내포된 세 그룹으로 아래

와 같이 분류되지만,각 유형의 단어들은 다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며 그 모음이 단모음

인 경우(melon)와 장모음인 경우(pilot)로,그리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며 그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relax)와 장모음인 경우(delay)로 재분류된다.그러나 실험에서는 아래 단어

들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피실험자들이 음절간 자음의 패턴을 의식한 의도적인 분절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실험단어들 중 일부는 직접 선택하였지만 대부분은 Ishikawa(2002)의 실험

연구에 사용된 단어들을 차용한 것으로,듣기실험에서는 총 102개,필기실험에서 총 101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1)음절간 유음이 내포된 단어

a)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balance,color,column,melon,olive,maroon,relic,relish,salad,valid,

very

b)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era,iris,lilac,pilot,series,serum,silo,solar,tulip

c)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elect,erect,relax,select

d)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alarm,carouse,delay,erase,relate,sarong

(2)음절간 비음이 내포된 단어

a)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banish,camel,image,lemon,limit,manage,panic,punish,senate,

vanish

b)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bonus,demon,final,moment,omen,rumor,tumor,tunic,unit,Venus

c)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demand,enough

d)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amaze,amount,amuse,deny,canoe,demote,emerge,promote,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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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절간 저해음이 내포된 단어

a)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acid,devil,habit,logic,profit,proper,radish,second,busy,steady,

seven,city,topic

b)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baby,bacon,cozy,basis,evil,spicy,even,oval,racy,liter,motor,easy,

raven,vital

c)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단음절인 경우

depend,profess,propel

d)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장음절인 경우

abuse,device,divorce,evade,guitar,obey,profane,report,retire,reveal

3. 실험결과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 음절간 자음이 첫음절에 위치해 있다고 지각된 경

우(mel/on)는 response1로,두 번째 음절에 위치해 있다고 지각된 경우(me/lon)는 

response2로,그리고 양음절로 지각된 경우(mel̬on)는 response1-2로 결과를 분류하고,

각 response별로 강세위치,모음길이,자음유형에 따라 집계하여 그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2.1. 영어 원어민 실험결과와 논의

다음 그림 1은 필기실험에서 각 response별로 영어 원어민들의 수를 집계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영어 원어민 필기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MOP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음절간 자음을 두 번째 음절에 속하는 것으로 분절하였다.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두 번

째 강세음절이 장모음일 때 극명했다.또한 영어 원어민들의 response2는 response1이나 

1-2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피실험자들이 세 형태로 분절할 때 영향을 준 요소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response별

로 응답한 피실험자들의 수에 회귀분석을 실행하였고,독립변수로 사용된 요소들은 강세위치

(첫 번째 음절 또는 두 번째 음절에 위치),모음길이(장모음 또는 단모음),그리고 음절간 자

음 유형(유음(liquid:L),비음(nasal:N),저해음(obstruent:O))이다.

아래 그림 1의 response1을 분석하면,자음유형은 F(1,98)=8.12,p=.005,모음길이는 

F(1,98)=7.49,p=.007,그리고 강세는 F(1,98)=22.9,p<.005등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지

만,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98)=0.28,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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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의 response1에서 보듯이,두 번째 강세음절이면서 단모음인 경우는 자음유형

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전혀 없었다.즉,어떤 영어 원어민도 elect,demand,depend등을  

CVC/VC형태로 음절화한 경우는 없으며,반대로 장모음의 경우 유음이 2.5%,비음이 

2.7%,그리고 저해음이 2.2%로 비율이 극히 낮았다.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는 

음절간 자음이 비음이나 유음과 같이 공명도가 높은 자음의 유형에서 비율이 높았는데,특히 

비음은 39.5%로 가장 높았다.이것은 단모음의 경우가 장모음의 경우보다 음절간 자음을 첫 

번째 음절에 두는 경향이 높다(CV̆CVC→CVC/VC)는 주장과 일치한다(Treiman &

Danis,1988;Treimanet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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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영어 원어민의 필기실험 response형태와 비율

Response2의 분석에서,자음유형은 F(1,98)=23.19,p<.005,모음길이는 F(1,

98)=121.5,p=.028,그리고 강세는 F(1,98)=23.9,p<.005등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지만,

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98)=0.002,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2의 결과는 영어 원어민들이 음절간 자음을 두 번째 음절의 두음으로 분절하였고 

그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MOP를 따른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첫 번째 강세음절

이 장모음(final,vital,silo등)에서,그리고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elect,demand,

depend등)과 장모음(delay,amaze,obey등)에서,모두 response2의 비율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특히 음절간 자음이 저해음인 경우 단모음일 때는 98%,장모음일 때는 89%

로써 모두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Response1-2의 분석을 보면,자음유형은 F(1,98)=27.12,p<.005,강세는 F(1,

98)=11.29,p=.001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지만,모음길이는 F(1,98)=0.78,p>.05,강세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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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길이의 관계는 F(1,98)=0.43,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음절간 자음이 

유음의 경우를 보면,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일 때 그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장모

음인 경우 31.6%,또한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일 때에도 29.4%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저해음인 경우는 반대로 단모음 1.6%,장모음 8.6%로 비율이 극히 낮았다.따라서 모음길이 

보다는 자음유형과 강세가 해당 자음을 양음절로 분절하도록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자음유형을 보면,저해음보다 유음과 비음에서 비

율이 높았음을 볼 때,공명도가 높은 자음들이 선행모음과 결속성(cohesion)이 훨씬 더 강하

다는 주장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Treiman&Danis,1988).

영어 원어민 듣기실험도 필기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아래 그림 

2는 각 response별로 영어 원어민들의 수를 집계하여 그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 2의 response1을 분석하면,자음유형은 F(1,100)=3.83,p<.05,모음길이는 

F(1,100)=37.51,p<.005,그리고 강세는 F(1,1008)=26.57,p<.005등으로 유의미함을 나

타냈으며,또한 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도 F(1,100)=9.87,p=.002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필기실험 response1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전반적으로 비율이 더 낮았다.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필기실험 때와 달리 유음에서 2.5%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

는데,장모음의 경우는 유음 1.2%,비음 1.1%,그리고 저해음 0.5%로 더 낮은 비율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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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어 원어민의 듣기실험 response형태와 비율

그러나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 경우는 음절간 자음이 비음과 유음에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는데,비음은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것은 필기실험의 경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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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영어 원어민들은 단모음에서 음절간 자음을 첫 음절에 두는 경향(panic,punish,

senate,vanish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Response 2의 분석에서,자음유형은 F(1,100)=4.53,p<.05,모음길이는 F(1,

100)=41.68,p<.005,그리고 강세는 F(1,100)=61.26,p<.005등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

며,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도 F(1,100)=6.28,p<.05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2의 결과는 필기실험의 결과와 유사한데,이 듣기실험에서도 영어 원어민들은 

MOP를 준수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첫 번째 강세음절이 장모음인 경우를 보면,필

기실험의 경우보다 유음을 제외하고 소폭 감소하였지만,i/ris,bo/nus,o/men,ba/sis등

과 같이 분절하였다는 점은 자음유형보다 강세와 모음길이가 분절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이것은 Derwing(1992)의 원어민에 대한 유음의 실험결과와 유사하다.두 번째 강

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필기실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유음의 비율이 70%에서 82.5%로 증

가하였지만 비음에서는 92%에서 65%로 감소하였고,장모음에서는 유음이 89.3%로,비음이 

90%로 각각 소폭 증가하였다.즉,영어 원어민들은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을 때 

CV/CVC형태로 음절화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carouse,amaze,retire).그리

고 음절간 자음이 저해음인 경우에는 장단모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번째 음절의 두

음으로 음절화하는 경향이 필기실험의 경우처럼 높았는데,단모음에서는 96.6%(depend,

profess),장모음에서는 85%(abuse,device)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Response1-2의 분석을 보면,강세는 F(1,100)=59.12,p<.005,모음길이는 F(1,

100)=32.37,p<.005,그리고 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100)=4.10,p<.05등으로 유의

미함을 나타냈지만,자음유형은 F(1,100)=3.03,p>.08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이것은 필기실험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Response1-2는 전반적인 비율형태가 필기

실험과 유사하더라도,response1과 2의 비율과 달리 응답자수가 더 높았다.첫 번째 강세음

절이 단모음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필기실험 때보다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유음

은 45.5%에서 61%로,비음은 29.5%에서 48%로,저해음은 24%에서 41.5%로 각각 비율이 

상승함으로 양음절(ambisyllabic)의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첫 번째 강

세음절이 장모음인 경우도 그 비율이 유사하게 증가하였다.그러나 필기실험에서 두 번째 강

세음절이 단모음일 때와 달리,유음의 경우 29%에서 15%로 감소한 반면,비음에서는 역으

로 7.6%에서 3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장모음에서는 전반적으로 응답자수의 비율이 감소

하였다.즉,필기실험에서는 자음의 유형이 양음절로 분절하는데 영향을 주었지만,듣기실험

에서는 강세와 모음길이가 주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곧 선행연구에

서 장모음일 때보다는 단모음일 때 음절간 자음을 양음절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주장

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Treimanetal.,2002;Treiman&Danis,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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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인 실험결과와 논의

아래 그림 3은 필기실험에서 각 response별로 한국인들의 수를 집계하여 그 비율을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가정한 바와 달리,한국인 필기실험의 결과도 대체로 MOP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즉,음절간 자음이 유음이나 비음일 경우 강세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두 번째 음절에 속하는 것으로 분절하였다.그리고 한국인들 응답자의 비율은 

response2>response1-2>response1순으로 영어 원어민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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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인의 필기실험 response형태와 비율

위 그림 3의 response1을 분석하면,자음유형은 F(1,97)=13.8,p<.005,모음길이는 

F(1,97)=5.04,p<.05,그리고 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97)=8.78,p<.005등으로 유

의미함을 나타냈지만,예상과 일치하게 강세의 영향은 F(1,97)=1.97,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위 그림 3의 response1에서 보듯이,한국인들의 응답 비율은 대체로 

낮았다.첫 번째 강세음절의 경우,단모음에서의 비율이 장모음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장모

음에서 비음은 0.8%로 극히 낮았다.흥미로운 사실은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유

음과 비음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저해음에서는 응답자가 없었다는 점과,장모음에서는 유

음만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한국인과 영어 원어민의 response1을 비교했을 때,전체 응답 비율은 영어 원어민들이 

더 높았다.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영어 원어민들의 비음 비율은 39.5%로 높았

지만,한국인들은 7.3%로 낮아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하지만 더 극명한 차이는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서 볼 수 있었다.영어 원어민의 경우는 응답자가 전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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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한국인들은 유음(15.3%)과 비음(13.2%)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장모음에서

는 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세 형태의 자음 비율이 극히 낮았지만,한국인의 경우는 유음 

13.9%,비음 5.5%,저해음 7.6%의 비율을 보였다.전반적으로 response1의 경우,영어 원

어민들은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서,한국인들은 두 번째 강세음절이 장단모음

인 경우에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곧 두 언어 집단이 상호 상반된 분절화로 인해 그 비율이 

대조적임을 알 수 있었다.

Response2의 분석에서,자음유형은 F(1,98)=100.8,p<.005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지

만,모음길이는 F(1,98)=2.25,p>.05,강세는 F(1,98)=.001,p>.05,그리고 강세와 모음길

이의 관계는 F(1,98)=0.002,p>.05등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흥미로운 사

실 가운데,한 가지는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과 장모음에서 유음을 제외하고 저해음의 

경우 모두 94.7%로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 강세음절

이 장모음인 경우도 유사하게 유음을 제외한 비음과 저해음에서,모음길이와 무관하게,각각 

93.4%와 91.7%로 비율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이다.또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 강세음

절이 단모음의 경우 저해음의 비율이 100%로써,응답자 전원이 음절간 자음을 두 번째 음절

의 두음으로 음절화한 것이다.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해음은 공명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두음

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일치한다.결국 위에서 언급된 점들을 토대로 볼 때,한국인들은 강세

나 모음길이에 대해 인식이 부재함을 나타낸 것이며,또한 MOP를 준수함으로써 CV형태를 

선호한다는 Derwing(1992)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그리고 /r/을 내포한 단어의 음절화에서

한국인들이 /r/을 특히 두 번째 음절에 두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필기실험 response2에서,영어 원어민들과 한국인들은 모두 MOP를 준수하는 음절화 

형태를 보였다.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 비음과 저해음

이,장모음에서는 세 자음 모두 비율이 높았다.영어 원어민들의 첫 번째 강세음절에서는 단

모음 보다 장모음에서 비율이 높았는데,한국인들의 경우는 장단모음 모두에서 비음과 저해

음이 균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특히 첫 번째 강세음절에서 영어 원어민들은 단모음일 

때 비음이 31%이었지만 장모음일 때는 79%이었다.즉,한국인들과 달리 영어 원어민들의 

경우 음절화에서 강세,모음길이,그리고 자음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한국인들은 단지 

자음유형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1-2의 분석을 보면,자음유형은 F(1,98)=62.92,p<.005로 유의미함을 나타냈

지만,모음길이는 F(1,98)=0.69,p>.05,강세는 F(1,98)=2.28,p>.05,그리고 강세와 모음길

이의 관계는 F(1,98)=0.21,p>.05등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들은 ‘살

림’,‘밀림’에서 /l/을 양음절로 인식한다.이 사실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써,위 그림 3에서 

보듯이,첫 번째와 두 번째 강세음절의 장단모음 모두에서 유음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높았다.

특히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유음은 62.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반면 

저해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세음절 모두에서 극히 응답률이 낮았는데,특히 두 번째 강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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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단모음인 경우 저해음의 응답자가 전혀 없었다.이와 같은 점들은 한국인들이 모음길이와 

강세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고,오히려 자음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한국인들의 response1-2를 영어 원어민들과 비교하였을 때,영어 원어민들도 유음을 

양음절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통해,response1-2에서는 두 언어 집단의 유형이 유

사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두 강세위치에 따른 비음과 저해음의 비율을 보면,두 번째 강

세음절의 경우에 저해음이 두 집단에서 고루 낮은 비율을 보였다.특히 저해음의 경우,한국

인들의 비율을 보면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는 1%,장모음인 경우는 1.2%이었지

만,영어 원어민들의 비율은 각각 24%,14.2%로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영어 원어민들의 전

반적인 분포율을 보면,첫 번째 강세음절에서 세 자음유형 응답비율이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

의 비율 보다 더 높았고,다시 첫 번째 강세음절에서 단모음과 장모음의 분포를 비교하면 장

모음에서 보다 단모음에서 세 자음유형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따라서 한국인들과 달리 영

어 원어민들의 경우,response1-2에서는 모음길이 보다는 자음유형과 강세가 음절간 자음

을 양음절로 분절하도록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의 듣기실험의 결과도 필기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었으며,아래 그림 4

는 각 response별로 한국인들의 수를 집계하여 그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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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인의 듣기실험 response형태와 비율

위 그림 4의 response1을 분석하면,자음유형은 F(1,100)=10.14,p=.002로 유의미함

을 나타냈지만,모음길이는 F(1,100)=2.12,p>.05,강세는 F(1,1008)=1.32,p>.05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필기실험의 response1과 달리,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

는 F(1,100)=3.73,p<.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필기실험 response1의 결과와 비



한국인 화자들의 음절화와 음성실현의 괴리에 따른 함축적 관계 규명∣ 277

교했을 때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지만,다른 response2,1-2와 비교했을 때는 비율이 

더 낮았다.

첫 번째 강세음절에서 세 자음의 비율분포를 보면 필기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지만,단모음

에서는 유음의 비율이 9.7%에서 18.4%로 증가하였고,장모음에서는 비음의 비율이 유음과 

저해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두 번째 강세음절에서 단모음인 경우,유음의 비

율이 15.3%에서 16.1%로,그리고 비음도 13.2%에서 22%로 소폭 증가하였고,필기실험에

서 단모음에서의 저해음은 응답자가 없었지만 듣기실험에서는 2.9%이었다.그러나 두 번째 

강세모음에서 장모음인 경우 필기실험 때는 유음만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듣기실험에서

는 유음,비음,그리고 저해음에서 거의 균등한 비율로 소폭 증가했다.

영어 원어민들과 비교하였을 때,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영어 원어민들의 비

율은 비음>유음>저해음 순으로 낮았지만,한국인들의 경우는 유음>비음>저해음 순이었

고,영어 원어민들은 비음에서 그리고 한국인들은 유음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

었다.그러나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는 영어 원어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그 음절의 단모음

을 보면,영어 원어민들에게서는 유음을 제외하고 응답자가 없었던 반면,한국인들에게서는 

비음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유음과 저해음의 비율은 각각 16.1%,2.9%이었다.특히 장모

음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는데,영어 원어민들에서는 극미한 비율을 보였지만,한국인들의 

경우 세 자음유형에서 거의 균등한 비율의 분포를 나타냈다.결국,영어 원어민들의 결과를 

토대로 관찰된 분명한 사실은 두 번째 강세음절보다 첫 번째 강세음절에서 비율이 더 높았으

며,다시 첫 번째 강세음절을 보면 장모음에서 보다 단모음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하지

만 한국인들은 모음길이나 강세보다 주로 자음유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듣기실험 response2에 대한 분석에서,자음유형은 F(1,100)=96.18,p<.005,

모음길이는 F(1,100)=3.89,p<.05,그리고 강세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100)=4.8,p<.05

등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지만,강세의 영향은 F(1,100)=0.17,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듣기실험 response2의 결과는 필기실험의 비율과 유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비율이 더 낮았고,이 듣기실험에서도 한국인들이 MOP를 준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

다.강세위치나 모음길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첫 번째 강세음절과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 모

두 유음을 제외한 비음과 저해음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이것은 곧 비음이 포함된 

limit/tunic,demand/canoe,그리고 저해음이 포함된 logic/raven,propel/retire등에

서 보듯이,강세위치와 모음길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동일하게 음절간 자음을 두 번째 음절

로 음절화한 것이다.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필기실험의 경우보다 다소 낮았지만,첫 번째 강

세음절이 단모음과 장모음인 경우 저해음의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87.2.%로 높았는데,이것

은 한국인들의 영어 자음유형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두 번

째 강세음절이 장모음인 경우 비음과 저해음의 비율이 상호 유사하지만(각각 82%,80.8%),

필기실험의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그에 비례해서 각각 소폭 감소하였다.하지만 단모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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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의 비율은 75%로 필기실험 때의 비율인 83.8%보다 감소의 폭이 컸다.

듣기실험 response2는 두 집단 모두에서 MOP를 준수하는 음절화 형태를 보였다.영

어 원어민들의 경우,첫 번째 강세음절에서보다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 비율이 더 높았고,또

한 각 강세음절에서 단모음보다는 장모음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그리고 첫 번째 강세음절에

서 저해음을 비교하였을 때,단모음의 경우는 50.7%,장모음은 71.4%이었지만,한국인들의 

경우는 각각 동일하게 87.2%로 그 비율차가 컸다.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비음

을 비교하면 영어 원어민들은 65%로 한국인들의 75%에 비해 비율이 더 낮았다.그러므로 

영어 원어민들의 음절화는 강세,모음길이,그리고 자음유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한국

인들은 자음유형과 모음길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1-2의 분석을 보면,자음유형은 F(1,100)=109.09,p<.005로 유의미함을 나

타냈지만,모음길이는 F(1,100)=3.28,p>.05,강세는 F(1,100)=0.003,p>.05,그리고 강세

와 모음길이의 관계는 F(1,100)=3.38,p>.05등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필

기실험의 response1-2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매우 유사하였지만,유음에서는 소폭 감

소하였고,비음과 저해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한국인들은 모국어의 내재된 

인식능력 때문에 위 그림 4의 response1-2에서 보듯이,모음길이나 강세에 관계없이,유음

을 양음절로 음절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강세위치의 차이에 따른 유음의 비

율을 비교해보면,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58.3%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은 두 번

째 강세음절의 단모음으로써 50%이었다.이러한 사실들은 유음이 공명도가 높기 때문에 선

행모음과의 결속성이 강하는 점(Treiman&Danis,1988)과,일반적으로 단모음일 때 음절

간 자음을 양음절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reimanet

al.,2002;Treiman&Danis,1988).

한국인들과 영어 원어민들의 response1-2를 비교하였을 때,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한국인들과 달리 유음을 양음절로 분절하는 비율이 단지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일 경우

에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영어 원어민들의 전반적인 비율분포를 보면,첫 번째 강세음절

에서 세 자음유형 비율이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보다 더 높았다.또 다시 영어 원어민들의 첫 

번째 강세음절의 분포를 보면,단모음에서의 비율이 장모음보다 더 높았다.그리고 영어 원어

민들의 경우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일 때 자음의 비율은 유음>비음>저해음 순이었지

만,장모음일 때에는 유음>저해음>비음 순이었고,두 번째 강세음절이 장모음일 때에는 세 

자음유형의 분포가 다소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였다.특히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비음의 비율이 35%로써 다른 자음에 비해 높았지만,장모음인 경우 세 자음들의 비율격차가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 낮았다.그러므로 response1-2에서 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한국인

들과 달리 자음유형보다는 모음길이와 강세에 영향을 받아 음절간 자음을 양음절로 분절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유음의 비율에서만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모음

길이와 강세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음유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화자들의 음절화와 음성실현의 괴리에 따른 함축적 관계 규명∣ 279

4. 결론  

본 연구는,음운음절과 음성음절의 차이는 음을 지각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음절화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고,그 결과를 음운

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인 화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영어발음의 원인을 규명해보았다.이

를 위해 영어 원어민들과 한국인들에게 한 음절간 자음이 내포된 일련의 이음절 영어단어들

을 음절화하는 필기실험과 듣기실험을 실행하였고,두 집단 화자들의 각 음절화 과정을 분석

함으로 강세위치,음절간 자음의 유형,모음길이 등과 같은 음운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와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영어 원어민들의 필기실험 결과는 대체로 MOP를 따랐음을 알 수 있었다. Response 1

의 결과에서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 경우에 음절간 자음이 비음과 유음처럼 공명도가 높

은 자음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단모음의 경우에서 음절간 자음을 첫 번째 음절에 두

는 경향이 많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Response 2의 결과는 영어 원어민들이 음절간 자음

을 두 번째 음절의 두음으로 분절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던 점을 볼 때, MOP를 따른다는 점

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response 1-2에서는 자음유형과 강세가 음절간 자음을 양음절로 

분절하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원어민들의 듣기실험 결과에서는,response1의 경우,필기실험 때와 유사하게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음절간 자음을 첫 음절에 두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Response2의 결과는 필기실험의 결과와 유사한데,듣기실험에서도 영어 원

어민들은 MOP를 따르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즉,영어 원어민들은 강세가 두 번째 음

절에 있을 때 그리고 음절간 자음이 저해음일 때 CV/CVC형태로 음절화 하는 경향이 많았

다.Response1-2의 분석에서,필기실험 때와 달리 강세와 모음길이가 주된 영향을 주었음

을 알 수 있었으며,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단모음일 때가 장모음일 때보다 음절간 자음을 양

음절로 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기존주장과 일치한 결과였다.

한국인들의 필기실험 결과도 대체로 MOP를 따랐다.즉,음절간 자음이 유음이나 비음일 

경우 강세와 관계없이 둘째 음절로 음절화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Response1에서 흥미

로운 사실은 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 유음과 비음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저해음

에서는 응답자가 없었던 점이었다.이것은 곧 한국인 화자들이 저해음들을 거의 response2

로 분절하였음을 의미한다.영어 원어민들과의 필기실험 response1에 대한 비교에서,전반

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은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서,한국인들은 두 번째 강세음

절이 장단모음 모두에서 비율이 높았다.따라서 두 언어 집단은 상호 상반된 음절화 형태를 

보였다.Response2의 분석에서 한국인들은 강세나 모음길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음을 

볼 수 있었고,CV형태를 선호한다는 점을 통해,영어 원어민들처럼 MOP를 준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영어 원어민들과의 비교에서,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첫 번째 강세음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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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장모음의 비음과 저해음 비율이 높았는데,두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서는 비

음과 저해음이,장모음에서는 세 자음 모두에서 비율이 높았다.그러나 한국인들의 경우는 음

절의 강세위치와 관계없이 장모음과 단모음 모두에서 비음과 저해음이 균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Response1-2의 분석에서,한국인들은 모국어의 음절구조로 유음 /l/을 양음절로 

인지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를 보였는데,첫 번째와 두 번째 강세음절이 장단모음 

모두에서 일률적으로 유음의 비율만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이것은 곧 한국인 화자들이 모음

길이와 강세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오히려 자음유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다.반면에 영어 원어민들의 response1-2에서는 자음유형과 강세가 음절간 

자음을 양음절로 분절하도록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의 듣기실험 결과에서,response1은 필기실험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

로 비율이 더 높았지만,다른 response2,1-2와 비교했을 때는 비율이 더 낮았다.영어 원어

민들과 비교에서,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첫 번째 강세음절이 두 번째 강세음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율이 높았고,첫 번째 강세음절 내에서는 다시 장모음에서 보다는 단모음에서 비율

이 높았다.하지만 한국인들은 모음길이나 강세 보다 단지 자음유형에 의해 주요영향을 받았

음을 알 수 있었다.듣기실험의 response2에서 한국인들은 MOP를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강세위치나 모음길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첫 번째 강세음절과 두 번째 강세음

절에서 비음과 저해음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영어 원어민들과의 비교에서,두 집단 모두

에서 MOP를 준수하는 음절화 형태를 보였다.영어 원어민들의 경우,response1과 달리,첫 

번째 강세음절에서보다는 두 번째 강세음절에서 비율이 더 높았고,또한 각 강세음절 내에서

는 단모음에서보다 장모음에서 비율이 높았다.Response1-2의 분석을 보면,한국인들은 모

국어의 내재된 유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모음길이나 강세와 관계없이,유음을 양음절로 음절

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영어 원어민들과의 비교에서,영어 원어민들은 한국인들과 달

리 유음을 양음절로 보는 비율이 단지 첫 번째 강세음절이 단모음인 경우에서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영어 원어민들의 경우는 자음유형 보다는 모음길이와 강세가 음절간 자

음을 양음절로 분절하도록 영향을 주었지만,한국인들의 경우는 유음의 비율만이 높았다는 사

실을 통해,모음길이와 강세위치가 아니라 자음유형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한국인들의 부자연스러운 영어발음의 원인을 음지각과 음성실현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았고,이를 규명하기 위해 영어 이음절 단어를 통해 음절화하는 실험을 하

였으며,한국인 화자들의 음절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영어 원어민들과 달리 주로 자음유

형이며,강세위치나 모음길이의 영향은 미미함을 밝혀주는 제한된 연구였다.하지만 한국인

들에 대한 발음의 교수법 측면에서,강세나 모음길이의 대한 이론적 측면에 근거한 교육과 

한국인들의 모국어에 결핍된 장단모음에 대한 학습 및 강세위치에 따른 의미적 차이 등에 대

한 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됨으로,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일고될 점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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